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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弔問)이란? 

장례 절차 중 죽은 이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절차. 

조문의 방식은 종교별로 다르지만 어떤 종교든지 죽은 이에 대한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고인이 안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 같다. 조문에도 

예절이 있으며, 그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영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 꼭 장례식장 조문 예절을 알아보고 갈 것. 

또한 본인이 믿는 종교와 고인의 집안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 종교 절차를 

따라주는 것이 예의이며 거기서 싸움을 벌이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도 역시 예의가 어긋난다.

조문 방법

일반적인 방식(유교식)

위패에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한자로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힌다. 이 때 절대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면 안 되고, 좌우로 향을 흔들어 끈다. 

3. 향로에 향을 꽃고 뒤로 물러서서, 정중한 마음으로 절을 2번 올린다. 

    원래 여자는 절을 4번 해야 하지만, 요즘은 남여 구별 없이 모두 2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유교 집안일 경우, 여성에게 절을 4번 

    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집안의 예법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다. 또한 흉사공수법에 따라 평소 절을 할 때와 반대로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손의 위치도 요즘은 크게 

    신경 안 쓴다. 다리나 발에 깁스한 사람이가나 입식 빈소인 경우는 묵념한다.

4. 상주와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낸다. 

    원칙적으로는 상주와 맞절을 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빛이나

    태도로만 위로를 전하며 물러 나오는 것이 예의에 맞다.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위기를 봐가며 짧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얼마나 슬프십니까."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도가 무난하다. 단, '호상'(好喪) 같은 단어는 상주가 없는 자리에서 

    조문객들끼리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써야 하며, 상주와의 대화에서는 절대 

    쓰지 않아야 한다. 상주와의 인사와 대화 중에 미소를 짓거나 웃음 소리를 

    내는 것도 큰 실례가 된다. 다리나 발에 깁스를 했거나 입식 빈소라면 

    절을 안 한다.



불교식

불교의 경우 유교와 동일하다. 위패에는 불교 마크와 고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힌다.

3. 항로에 향을 꽃고 뒤로 물러서서, 정중한 마음으로 절을 2번 올린다.

4. 상주와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낸다. 위로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는 

    것이 좋으며 '호상' 같은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식과 예의와 예법은 동일한다. 향을 피운 뒤 절대 

    불어서 끄지 않는 것과, 흉사공수법 등.

한국 천주교식

천주교의 경우 천주교 예법을 따르지만, 한국 고유의 장례 문화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절차가 조금 긴 편이다. 위패에는 검정색 십자고상 마크와 고인의 

이름과 세례명, 그리고 양 옆에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빈소에 따라 국화꽃이 있을 수도 있고, 성수가 있을 수도 있다. 국화꽃이 있을 

    경우 국화꽃을 들고 꽃봉우리가 고인 영정 쪽을 향하게 놓은 뒤 뒤로 물러서 

    15도 각도로 묵념을 하면 되고, 성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수가 뭍혀있는 봉을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 흔드는데, 먼저 성수를 잡고 "주님!" 하고 

    외친 다음 영정 왼쪽에 한번 뿌리며 '김 바오로(세례명과 고인의 성)에게', 

    중간에 뿌리며 '영원한', 오른쪽에 뿌리며 '안식을 주소서' 라고 말하면 된다. 

    그 다음 봉을 든 상태로 합장을 한 후 아멘을 해주면 된다. 여러명이 왔을 때는 

    대표자 1명이 뿌리고, 아멘은 다 같이 한다.

3.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힌다. 이 때 역시 

    불은 불어서 끄지 않고, 좌우로 흔들어 끈다.

4. 향로에 향을 꽃고 뒤로 물러서서, 정중한 마음으로 절을 2번 하다. 이 때도 

    역시 흉사공수법이 적용된다.

5. 상주와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낸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연도' 라는 예식이 있다. 

    연도는 시편 여러개와 성인 호칭 기도, 주님의 기도 등 총 11가지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전부 하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원래는 

    그냥 기도문 중 하나였으나 2002년 10월 18일 주교회의를 통해 정식 예식으로 

    격상됐다. 조문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고인이 다니던 성당 교우들이 나누어주는 

    기도문을 보면서 연도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



성공회식

성공회 역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인정하며 조문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천주교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위패에는 빨간색 십자고상[2] 마크와 

고인의 이름, 세례명과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라는 내용의 글귀가 양 옆에 적혀 있다.

1.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다.

2. 향을 피우고 좌우로 흔들어 끈 다음 향로에 꽃는다.

3. 뒤로 물러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2번 한다. 이 때도 흉사공수법이 적용된다.

4. 무릎을 꿇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주여, 별세한 이를 평안히 쉬게 하시며,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주소서. 아멘' 이라는 기도를 바친다.[3] 

5. 상주를 향하여 한번 절을 한 뒤, 간단한 위로를 한다.

    성공회에는 천주교와 달리 연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 적힌 순서대로 

    조문을 마쳤으면 그냥 나오면 된다. 

개신교식

위패에는 십자가에 '00 (고인명) 이라고 적는다. 향 역시 고인의 혼을 불러드리고 

부정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식 장례에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타 종교에 비해 조문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빈소 앞에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꽃봉우리가 고인 영정을 향하도록 한 뒤 

    영정 앞에 놓는다.

3. 뒤로 물러서 15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한다. 이 때 천주교/성공회 

    신자인 경우에는 십자성호를 그어도 상관 없다.  

4. 상주와 목례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타 종교를 믿는 조문자들에게도 이 예법을 따르게 하고 있고, 

    반대로 다른 종교를 믿었던 고인의 장례식장에 가서도 절을 하지 말고 기도로 

    대체하라고 가르친다.


